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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 혁신장관회의 개최 개요 및 분석 배경
l (추진 배경) ’26년 G20 의장국인 미국은 9월 1~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G20 

회원국 등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한 ‘G20 혁신장관회의’를 개최

- ’26년 G20 혁신장관회의는 기존 연구혁신*·디지털경제** 분야의 장관급 논의를 ‘혁신
장관회의’로 통합하여 개최

  * 국제 공동연구, 개방형 혁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
 **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이동, AI, 디지털 포용성장 등 디지털 경제 전반의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

- 美 상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G20 회의를 공동 주최했으며, 오픈AI·엔비디아·
구글 딥마인드·메타·팔란티어 등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도 대담 등에 참여

l (주요 성과) G20 회원국은 ‘혁신장관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주요 의제를 구체화한 
‘캐롤라이나 원칙’1), ‘AI 번영 목표’2), ‘AI 번영 협약’3) 등 정책 문서를 발표

 - 공동성명에서는 ① 혁신 친화적 정책 체계, ② 기회와 번영을 위한 기술, ③ 기술 인재 육성, 
④ AI 지식재산권, ⑤ 표준, ⑥ 공급망 투자 등 6대 분야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

 - 캐롤라이나 원칙은 미국이 주도한 원칙으로, 기존 분야별 규제체계를 우선 활용하고 기존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에 신규 규제를 집중하는 유연한 정책 접근을 제시

 - AI 번영 목표 및 AI 번영 협약을 통해 AI를 경제성장·생산성 향상의 전략기술로 삼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제시

l (분석 목적) 이번 회의는 AI·신흥기술을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동력으로 강조하고, 혁신 
촉진을 위한 유연한 정책 규제 접근을 G20 차원의 합의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

 - 그간 AI의 위험 관리와 규제체계 마련이 국제적 논의의 주요 축을 이루어 온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강조해 온 혁신·성장 중심의 정책 기조가 G20 다자간 논의에 구체적으로 반영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G20 장관들이 공동성명과 캐롤라이나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각국의 AI·신흥기술 정책 논의와 후속 이행 동향을 주시할 필요

 - 이에 본 보고서는 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와 정책문서의 내용·특징, 주요국의 반응을 
살펴보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의 향후 방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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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20 혁신장관회의 주요 내용

2-1  G20 혁신장관회의 공동성명(G20 Innovation Ministerial Statement)

l (개요) G20 회원국은 신흥기술이 경제적 번영과 생산성 향상, 모든 국민의 기회 
확대에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는 인식 아래 공동성명을 채택

- 성명은 ① 혁신 친화적 정책 체계, ② 기회와 번영을 위한 기술, ③ 기술인재 육성, 
④ AI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⑤ 표준을 위한 AI 및 AI를 위한 표준, ⑥ 산업 혁신 
및 공급망 투자 6대 분야로 구성

분야 핵심 내용

① 혁신 친화적 
정책 체계

ㅇ 경직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설계를 
통해 인간중심 혁신을 지원할 것을 강조

ㅇ 기술개발 생애주기(연구→상용화→도입)에 대응하는 '캐롤라이나 원칙(The Carolina 
Principles)' 제시

② 기회와 번영을
위한 기술

ㅇ 보건·교육·교통·재난관리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AI를 적용하여 서비스 질·효율성·
접근성을 제고

ㅇ 고부가가치 활용사례를 발굴·시범 적용하고, 사례별 맞춤형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환류하는 체계 구축을 추진

ㅇ 양질의 데이터, 안전한 디지털·네트워크 인프라, 고성능컴퓨팅, 혁신친화적 조달, 
숙련된 공공인력 등 도입 여건 조성을 병행 과제로 제시

ㅇ 공공서비스의 AI 도입·확산과 함께 국민 대상 디지털 문해력 제고 사업도 함께 추진

③ 기술인재 육성

ㅇ AI를 인간의 역량을 보완·확장하는 '증강(augmentation)'의 도구로 보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

ㅇ 숙련 향상(upskilling)·재훈련(reskilling)·평생학습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기술변화 
적응력을 강화

ㅇ 기술교육·견습제도·현장기반 학습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직업으로 이어지는 진로 경로를 구축
ㅇ 연령에 적합한 AI 교육·훈련·경진대회 지원 및 교사 등 교육자의 AI 문해력 강화를 

통해 차세대 역량 배양
ㅇ 'G20 AI 번영 목표'를 추진하고, 'AI 번영 협약'을 활용해 민간기업·교육·연구기관

과의 자발적 파트너십 확대

④ AI를 위한 
지식재산 정책

ㅇ IP 프레임워크가 AI 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인간 창작자·발명가를 
보호하는 균형추 역할을 수행함을 인식

ㅇ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IP 제도 개발·운영 역량 강화 지원을 장려
ㅇ 저작권과 AI 간 법적 쟁점을 인정하고, 일부 회원국의 사전·명시적 동의 원칙 및 

저작권 제한·예외 등의 AI 적용 문제는 각국의 기존 법적 절차에 따르도록 정리
ㅇ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부정사용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

[ G20 혁신장관회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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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특징) ① 혁신 친화적 정책 체계, ③ 기술인재 육성 분야는 각각 ‘캐롤라이나 원칙’과 
‘AI 번영 목표·협약’이라는 별도의 정책문서로 구체화

 - 혁신 친화적 정책 접근과 기술인재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반면, 이외 분야는 상대적으로 방향성 제시에 중점

 - 지식재산 정책 분야는 저작권과 AI 관련 쟁점의 존재는 인정하되, 사전·명시적 동의 
원칙 등의 적용은 각국의 기존 법적 절차에 맡겨 민감한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

 - 표준 분야는 소비자가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선택한다는 입장을 명시하는 등 시장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강조

l (합의 성명) 백악관은 G20 장관들이 혁신장관회의 공동성명과 캐롤라이나 원칙에 
합의(consensus)했다고 발표했으며, 회의 참석국 명단도 함께 공개4)

 - 인도,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 공식 보도자료에서 캐롤라이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반면, 중국·EU 등은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3장 참고

 - 합의에는 참여했으나 국가별 강조점과 이행 의지에는 실질적 온도차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각국의 정책 반영과 후속 이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

⑤ 표준을 위한 AI 
및 AI를 위한 표준

ㅇ 표준이 개방적·공정·비차별적 시장경쟁을 촉진할 때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며, 
개방적·포용적 표준 개발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을 확인

ㅇ AI의 추론능력과 고성능 컴퓨팅을 결합해 각국 간 표준 비교, 중복시험 최소화, 
규제 준수 분석 등 무역원활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

ㅇ 표준과 시장경쟁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모델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 자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선택한다는 입장을 명시

⑥ 산업 혁신 및 
공급망 투자

ㅇ 공급망의 복잡성·상호연계성 심화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을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제시

ㅇ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를 전제로 한 신뢰기반 데이터 자유이동 및 비민감 생산역량 
정보의 자발적 공유를 통해 위험평가·실시간 모니터링 역량 강화

ㅇ AI 기반 물류·위험관리 고도화 및 공공·민간 투자를 통한 제조역량 확충으로 공급망 
회복력·다변화 도모

ㅇ 과도한 인허가 절차, 비자발적 기술이전 요구, 불필요한 데이터 현지화 의무 등 
시장접근 장벽을 파악·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

ㅇ 인프라 투자, 인력 훈련·재훈련, 공급처 다변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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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흥기술을 위한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 for Emerging Technologies)

l (개요) 성숙한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생애주기 전반에서 
반복되는 정책 과제(투자 유인, 정책 예측가능성, 신뢰 구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원칙 제시

- 동 원칙은 ① 발견 진전 및 기술개발 강화, ② 실증 및 상용화 가속화, ③기술 도입 
촉진으로 구성되며, 혁신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강조

l (특징) 법적 구속력이 없는 원칙으로, 기존 규제·프레임워크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규제는 
기존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에 집중하는 등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접근을 강조

구분 주요 내용

Ⅰ.
발견 진전 및
기술개발 강화

1. 민관협력을 통한 기초연구 투자 및 민간 투자 유치
2. TRL 단계별 혼합금융(공공·민간·VC) 활용, 연구 자금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3. 연구·기술·데이터 인프라 지원을 통한 R&D 생태계 강화
4. 정부 R&D 지원 행정절차(신청·보고·보조금 관리) 간소화
5. 산·학 협의를 통한 정부 R&D 우선순위 설정
6. 실험실-시장 연계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한 연구성과 상업화 유인
7. IP·프라이버시 등 법적 프레임워크 준수하에 중단 프로젝트 지식·성과 공유

Ⅱ.
실증 및

상용화 가속화

1. 규제 샌드박스 및 실험적 규제 적용면제 제공
2. 기존 자금지원 미흡 분야에 성과기반 자금지원 활용
3. 실제 환경 시험 인프라 지원 및 자발적·시장주도 표준 조기 통합
4. 실증 데이터·피드백의 정책·규제 개정 반영
5. 시범사업·실증활동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속심사 검토
6. 조기 채택자 대상 명확한 초기 배치 경로·지침 수립
7. 혁신중심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및 민간 투자 촉진
8. 연구자-민간 연계 지원을 통한 연구성과 상용화 확산

Ⅲ.
기술 도입

촉진

1. 기존 부문별 규제 체계의 우선 적용
2. 신규 규제는 기존 틀의 공백 영역에 집중, 중복 규제 지양
3. 기존 프레임워크 우선 활용, 부적합 시 규제당국과 협력하여 유연한 경로 마련
4. 국제 표준 포함 성과·결과 기반 표준 촉진
5. 기술변화·운영 실적상 필요시 규제 체계 재검토·갱신
6. 도입 지연·포기에 따른 기회비용 고려
7. 안전·상호운용 가능한 기반 인프라 확산 지원
8. 디지털 문해력·기술교육을 통한 신뢰 기반 기술수용 촉진
9. 자발적 국제협력·지식공유·역량구축을 통한 기술 접근성 확대

[ 신흥기술을 위한 캐롤라이나 원칙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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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I 번영 목표(G20 AI Prosperity Objectives)·AI 번영 협약(AI Prosperity Compact)

l (AI 번영 목표) G20 혁신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식 정부간 문서로, AI를 통한 산업 
생산성·경쟁력·과학기술 발전 촉진 및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구성

- 첨단 AI 연구를 위한 디지털·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접근 등 실무형 AI 기술훈련 기회 
확대를 포함해, 산업계 및 교육·연구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

  ※ G7 번영을 위한 AI 정상 성명(’25.6)에서는 공공 부문 AI 도입 가속화, 중소기업 AI 도입 및 경쟁력 강화, 
AI의 에너지 과제 해결 및 에너지 효율 촉진, 개발도상국 파트너십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

l (AI 번영 협약) 기업·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서약으로, AI 주도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를 중심에 두고 노동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투자와 채용 기회 확대를 약속

- 근로자 교육·재교육·역량강화에 투자하고, 과학·기술·교육기관 및 연구조직과의 파트
너십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력경로 구축

분야 핵심 내용

① AI 역량 자격 교육과정 ㅇ AI 역량 자격증·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산업계·교육기관·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초훈련 제공

② STEM 연계 AI 소양 강화 ㅇ STEM 교육에 AI 교육·훈련 통합
 - 실습형 학습기회, 인턴십, 펠로우십 등 지원

③ 견습·현장훈련 확대
ㅇ 공공·민간·교육기관 파트너십을 통한 견습제도 및 OJT 투자
 -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명확한 경력경로 마련
 - 지역 기술력 강화 병행

④ 실무형 기술훈련 접근성 확대
ㅇ 산업계·과학기관·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실습형 AI 훈련 확대
 - 산업계 지원 박사과정, 인턴십, 펠로우십 등 지원
 - 국가 R&D 역량 및 국내 AI 혁신 생태계 강화

⑤ 차세대 역량 강화
ㅇ 연령에 맞는 AI 교육 투자 및 확산
 - 교육자 대상 AI 소양(시스템 이해·책임 있는 활용 등) 강화
 - 교육자료·훈련기회·기술전문성 접근성 지원

⑥ 전체 노동인력 대상 역량개발
ㅇ 공공부문 포함 전 산업 근로자 대상 평생학습·재교육 촉진
 - 기업 부담 훈련, 현장학습 지원
 - AI 역량 취득·활용 인정 및 신규 직무 접근 지원

⑦ 초기 경력자 진입경로 확대 ㅇ AI 관련 직종 조기 진입 지원
 - 견습제도, 자격증, 훈련 프로그램(채용 연계형 포함) 확대

⑧ 정보공유 및 모범사례 확산 ㅇ 기술인력 개발 및 AI 도입 모범사례에 대한 자발적 정보공유 장려
 - 개인정보·기밀 보호 원칙하에 공공·민간 간 이해 증진

⑨ 노동현장 준비태세 강화 ㅇ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직장 내 AI 도입 관련 명확한 소통 촉진
 - 근로자의 적응·역량개발 기회 확대

[ G20 AI 번영 목표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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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20 혁신장관회의 주요국 반응

G20 혁신장관회의 개최 전후로 AI·신흥기술 혁신 관련 주요 논의 및 
캐롤라이나 원칙에 관한 주요국 정부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가 연이어 발표

l (미국) 백악관은 캐롤라이나 원칙을 신흥기술의 기초연구·상용화·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배치를 촉진하는 친혁신 정책 프레임워크로 제시

→ 혁신을 촉진하는 유연한 정책 체계를 통해 경제성장과 번영을 확대하는 방향을 강조

l (중국) 과학기술부 보도자료에서 캐롤라이나 원칙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회의에서 AI·신흥
기술 혁신정책 원칙과 근로자 AI 역량강화 등에 대한 다수의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발표5)

→ 인간 중심의 AI 발전, 글로벌 AI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강조

l (EU) EU 집행위원회는 회의 전 보도자료를 통해 AI 기가팩토리 등 컴퓨팅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한 AI 선도 의지를 밝혔으나, 회의 후 EU 차원의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음6)

→ 신뢰와 혁신의 병행을 강조하고, 규제 파편화를 방지하고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상호운용성 확대 필요성을 제기

l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캐롤라이나 원칙을 기초연구 투자, 기술 상용화 경로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배치를 촉진하는 원칙으로 소개7)

→ AI 기술 파트너십·AI 안전장치 등 인도 상황에 적합한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 강조

l (이탈리아) 기업·메이드인이탈리아부는 캐롤라이나 원칙을 언급하며, 기초연구·핵심기술 
투자, 연구성과 상용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확산을 강조8)

 → 상호운용성·안전·신뢰·기술 확산을 지원하는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

l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는 연구·인프라 확충에서 기술 상용화·도입까지 전 단계
투자를 확대하고, 책임있는 신흥기술의 개발·활용 촉진을 강조9)

 → 혁신을 통한 사람·기업·지역사회의 실질적 편익 제고 중시

l (한국)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폐지·연구행정 간소화, K-문샷 프로젝트, 모두의 AI·
범부처 AX 프로젝트 등 한국의 AI 정책 경험을 소개10)

 → 과감한 연구개발·인재 양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를 기반으로 AI 혁신을 
가속화하고, G20 회원국과의 경험 공유 및 협력 의지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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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및 향후 과제
l (평가 및 의의) 미국이 강조해 온 혁신 우선·규제 최소화 기조가 G20 다자 합의로 구체화

됐다는 점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 (규제 패러다임 전환) 혁신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식 최소규제·혁신우선 접근이 다자간 
협의체 논의에 등장하며 글로벌 AI 규제 담론의 축이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

 - (산업계 영향력 확대) 주요 빅테크 최고경영진이 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다자 정책 논의에 산업계 의견이 직접 전달되는 계기가 마련

 - (합의의 구속력 한계) 합의 성명과 원칙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가별 실질적 이행 
여부는 불확실

 - (핵심 쟁점의 유보) 저작권 사전동의 원칙 등 AI 관련 쟁점은 각국의 기존 법적 절차에 
위임됨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보류

l (향후 과제) 이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각국의 정책 반영과 후속 이행에 따라 실질적 
영향력이 좌우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후속 대응이 필요

 - 향후 EU의 정밀규제 모델과 미국의 최소규제 모델이 상호 경쟁·수렴하는 과도기적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요

 - 우리나라도 국내 산업 여건과 국제 정합성을 함께 고려한 균형적 관점에서 AI 법제 및 
고도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

구분 향후 과제

글로벌

후속 이행
향후 G20 정상회의 논의 반영 여부와 각국의 국내 정책 반영 수준을 주시하고, 
미·EU 간 규제 접근의 차이가 실제 정책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

표준 경쟁
EU의 정밀 규제와 미국의 최소 규제가 병존하는 가운데, 향후 OECD·ISO 등 
국제 표준화 논의에서의 실질적 규범력을 면밀히 분석

한국

제도 정합성
규제 최소화 기조와 「AI기본법」 등 국내 입법 방향 간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국제 논의와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제 설계 방안 검토

균형 대응
특정 규제 노선에 편중되지 않고 안전·신뢰 확보와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양대 
가치의 균형을 도모하는 자율규제 기반 조성 및 중장기 AI 거버넌스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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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면 좋은 정책 자료

자료명 미국의 AI 규제 최소화·혁신 촉진 접근 
–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등11)

국가/기관 미국 자료 유형 협정·협약·협의체 발표 일자 2026. 9. 2.

l 미국은 AI 혁신·활용을 위해 기존 법·산업별 규제와 자율적 위험관리를 활용하고, 불필요한 규제
장벽과 규제 파편화를 최소화하는 ‘규제 최소화·혁신 촉진’ 접근을 추진

 - ’23년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AI Risk Management Framework)를 통해 조직이 AI 위험
을 자율적으로 식별·측정·관리할 수 있는 비강제적·유연한 체계를 제시하고, 산업·사용사례에 관계
없이 적용가능한 위험관리 방식을 통해 AI 신뢰성 확보와 혁신 촉진을 병행

 - ’25년 발표된 ‘미국 AI 실행계획(America’s AI Action Plan)12)은 불필요한 규제장벽과 과도한 규제를 
제거해 AI 혁신·투자·상용화를 촉진하고, 동년 12월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정책 프레임워크 확보
(EO 14365)13)를 통해 주정부별 규제로 인한 파편화를 방지하는 국가적 AI 정책체계 구축을 강조

 - 특히, ’26년 ‘신흥기술을 위한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 for Emerging Technologies)’은 
기초연구 투자, 기술 상용화 경로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배치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유연한 친혁신 정책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

 - 종합적으로 미국은 AI를 별도의 포괄적 규제체계로 관리하기보다 기존 제도와 자율적 위험관리 
수단을 활용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을 중시

자료명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의 접근방식 European approach to artificial intelligence14)

국가/기관 EU 자료 유형 계획·전략 발표 일자 2026. 7. 31.

l EU는 AI를 독립적인 규제대상으로 설정하고 AI 활용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분류·평가하여 위험 
수준에 비례한 법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안전·기본권·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형성한 규제기준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위험기반 사전규제·글로벌 기준 형성’ 접근을 추진

 - ’24년 「EU AI법(AI Act)」이 발효되면서 AI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금지된 AI 관행·고위험 AI·투명성 의무를 차등 적용하며,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데
이터 거버넌스·인간 감독·정확성·사이버보안 등의 의무를 부과

 - 특히, AI 규제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공통 규칙으로 활용하며 규제 기준의 명확성과 
시장 신뢰를 높이고 AI 연구·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26년 8월 2일부터 투명성 의무와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적용하며 감독·집행체계를 강화

 - EU는 거대 단일시장과 규제력을 바탕으로 AI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받는 글로벌 기업의 
제품·서비스 설계와 각국의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를 통해 AI 
규범의 국제적 확산을 유도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european-approach-artificial-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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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글로벌 AI 거버넌스 실행계획 Global AI Governance Action Plan 등15)

국가/기관 중국 자료 유형 계획·전략 발표 일자 2025. 7. 26.

l 중국은 AI 발전과 안전·통제를 병행하며 국가 주권을 중시하고,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와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주도·주권 중심’ 접근을 추진

 - ’23년 「생성형 AI서비스 관리 잠정조치(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16)를 통해 AI 발전과 안
전, 혁신·법치 병행 및 분류·등급별 규제원칙을 제시하고, 데이터 품질·정확성, 콘텐츠 신뢰성, 안전
평가·알고리즘 등록 등을 관리

 - 또한, 동년 10월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人工智能治理倡议)’17)를 발표하며 AI 안전·
신뢰성·통제가능성, 국가주권 존중, 위험수준에 따른 평가·관리와 유연한 거버넌스를 국제적 원칙으
로 제시하고, 각국의 정책·제도적 차이를 고려한 국제협력을 강조

 - ’25년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계획(Global AI Governance Action Plan)’에서는 ▲AI 혁신·인프라, 
▲오픈소스, ▲데이터, ▲표준·규범, ▲AI 안전·위험평가,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다자 거버넌스 등 
13개 국제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개도국의 AI 역량강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확대를 추진

 - 종합적으로 중국은 AI를 국가 발전과 기술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주권·안전·통제를 중시
하고, 국제협력과 다자 거버넌스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표준 형성에 적극 참여

자료명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드십 그룹 실행계획 2026
Hiroshima AI Process Friends Group Action Plan 2026 등18)

국가/기관 일본 자료 유형 협정·협약·협의체 발표 일자 2026. 3. 16.

l 일본은 AI를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간주하며, 안전·보안·신뢰성을 
확보하며 AI 혁신과 사회적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협력을 통해 공통의 AI 거버넌스 규범과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신뢰 기반·혁신 촉진’ 접근을 추진

 - 일본은 AI를 경제·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23년 G7 일본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iroshima AI Process)’19)를 출범시켜 첨단 AI 시스템의 국제적 
지침·행동규범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구축을 추진

 - 또한 ’24년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그룹’을 출범시켜 G7을 넘어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26년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프렌즈그룹 실행계획(Hiroshima AI Process Friends Group Action Plan 
2026)’을 통해 AI 거버넌스의 실제 이행과 사회적 구현을 위한 자발적 행동계획을 추진

 - 국내적으로는 ’24년 ‘AI 사업자 가이드라인(AI Guidelines for Business)20)’을 마련한 이후 ’26년 
제1.2판까지 개정하며, AI 사업자가 위험을 관리하며 AI를 적절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 
위험관리 중심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https://www.mfa.gov.cn/eng/wjb/zzjg_663340/jks_665232/kjlc_665236/AI/202507/t20250729_11679232.html
https://www.soumu.go.jp/hiroshimaaiprocess/pdf/document11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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